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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피해와 

심각성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제는 기후위

기라 불릴 정도이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시민들 중 46%가 지난 1년간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이슈를 경험했으며, 가장 큰 원인

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침공 전쟁과 함께 

기후위기를 꼽았다(신기섭, 2024. 1. 9.). 또한 세계

보건기구(WHO)는 2022년 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웰빙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발표하면서 각국의 정신건강 지원체

1) 이 글은 채수미, 김혜윤, 이수빈, 신지영, 백주하, 김태현, 전진아. (2023b).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피해와 심각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에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건 영역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글에

서는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인 영향과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영향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1)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Mental Health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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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WHO, 2022). 최

근에 기후변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새로운 건강 

적응 어젠다인 기후불안(climate anxiety)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에 따르면 기후불안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잘 다루어지지 못해 그 증상이 심각해진다

면 공황발작, 불면증과 같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를 유발할 수 있다(Whitmarsh et al., 2022). 

국내에서도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주최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기후재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

자료, 2024). 2022년 실시된 기후변화에 따른 건

강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채수미 외, 2023a)

에서도 응답자의 17.9%가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

질환의 영향에 응답하였다. 이는 온열질환(65.6%), 

감염병(63.7%), 천식·호흡기질환·알레르기(55.7%)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지만 국민

들 역시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 중 하

나로 정신건강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 기

후재난으로 인한 정신질환 증가 등 기후변화의 정

신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기 시작했

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

황이다. 보건 영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률과 정

책에서도 정신건강 영향과 대응에 대한 내용을 찾

기는 쉽지 않다(채수미 외, 2023b).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

향과 취약 인구집단별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최

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2)

  

가. 직접적 영향

폭염, 홍수, 태풍, 산불,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스트레스, 

걱정과 우울,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자살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Ma et al., 2022; Cianconi et al., 2020). 

많은 선행연구들이 각각의 기후변화 사건의 정신건

강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의 극단적인 상승(폭염 발생)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폭염은 사람들의 기분장애(mood disorder), 불안

(anxiety)과 관련이 있으며, 높은 기온으로 인한 불

편함의 증가는 적대 감정 및 신체적인 폭력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다(Stevens et al., 2019). 또한 

폭염에 대한 노출은 정신건강 이슈로 인한 입원 위

험을 높인다(Trang et al., 2016). 심지어 미국과 

2) 기후변화의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에 대한 구분은 Clemens et al. (2022), Ma et al. (2022)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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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극단적인 기온 

상승이 사람들의 자해나 자살률 증가와 관련이 있

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폭염이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사망과도 연관이 있

었다(Williams et al., 2016; Liu et al., 2019). 

둘째, 가뭄에 대한 경험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농업 기반 지역에 사는 농민들

에게서 가뭄의 정신건강 영향은 심각하다. 가뭄의 

정신건강 영향 관련 연구는 주로 호주에서 진행되

었는데, 지속적인 가뭄 경험이 불안, 우울, 자살 증

가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특히 가뭄

으로 인해 생활 터전과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게서 나타났다(Dean & Stain, 2010). 또한 가뭄

으로 인한 스트레스 위험은 나이, 농장 거주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Austin et al., 2018), 가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자살 위험이 증가하기도 했다(Hanigan 

et al., 2012). 셋째,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숫자와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산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년 동안 알코올 남용, 두

려움, 우울과 걱정, PTSD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를 겪게 되었다(Cianconi et al., 2020; Adamis 

et al., 2011). 

넷째,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홍수와 태풍(허

리케인)같은 자연재해를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일

어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의 정신건

강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거주지의 파괴와 상실은 우울과 불안, 스트레

스, PTSD 등 정신건강 이슈로 이어지는데, 집과 재

산 등을 직접적으로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더 나타

났다(Bandla et al., 2019; Waite et al., 2017). 

또한 홍수와 태풍에 대한 노출은 발생 직후뿐 아니

라 장기적으로도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기존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정신건강 이슈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Mulchandani et al., 2020; 

Sullvian et al., 2013). 

나. 간접적 영향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관련 정보에 노출되고 환

경적,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기후변화를 간접 경

험한다면 이로 인해서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인

식함으로써 감정 또는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

고, 이는 정신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

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생태계 등 환

경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신체적 건강 등이 일

차적으로 나타난 뒤 그 결과로 인해 파생되는 정신

건강 영향도 포함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노출되거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awareness)하

는 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

혀졌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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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좌절감, 분노, 무력감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Clemens et al., 2022). 2022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

리노출(vicarious exposure)의 일종으로 설명하

고 있다(Cissé et al., 2022). 그러나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인, 자연현상으로의 결과에 대한 지식만

으로는 위험 인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기

후변화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결과를 

인식해야 비로소 인지적·정서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undblad et al., 2007).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이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그에 따른 정신적 영향

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lemens et al., 

2022; Lawrance et al., 2022; Hickman et al., 

2021). 일례로, 10개국 16~25세 청년 약 1만 명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Hickman et al., 

2021)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84%였는데, 이 중 59%가 매우 걱정한다고 응답

했다. 응답자 중 50% 이상이 슬픔, 염려, 분노, 무

기력,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고 있었으며,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이 자신의 삶에 영향

을 준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45%에 달했다. 우리나

라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수미 외, 2023b).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경험하

는 국가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국

가에서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Hickman et 

al., 2021).

한편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

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다수 확인됐다. 대기오염 물질은 산화스트레스, 만

성 신경염증 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신경염증 반

응을 촉진하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인지

적·정서적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며(Tallon et al., 

2017; Calderón-Garcidueñas et al., 2013; 

Power et al., 2015)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

다(Marazziti et al., 2021; Braithwaite et al., 

2019; Khan et al., 2019). 또한 기후변화가 감염

병 유행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병원체, 숙주, 전

파 경로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염병

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강 

문제이다(McMichael & Lindgren, 2011; Wu 

et al., 2015). 기후변화는 감염병의 위험을 증가

시키고, 감염병은 감염 그 자체로, 그리고 감염병으

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Massazza, 2022; 채수미 외, 2020).

이 밖에도 신체적 건강, 경제적 영향, 식품 안전

성, 강제 이주와 토지 황폐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

로 인한 결과가 이차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으로 신체적 

외상을 입게 되면 PTSD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Ma et al., 2022) 기후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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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 감염병의 증가는 면역체계의 손상과 더불어 

스트레스,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emens 

et al., 2022). 또한 기후환경적 변화로 초래된 경

제적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다른 요인들과 

연결되면 인지적, 사회적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ianconi 

et al., 2020; Fountoulakis et al., 2016). 생태

계 변화는 식품의 양적 및 질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특히 임산부, 영유아, 아동 집단에서 

양질의 식품 섭취를 하지 못하면 중추신경계 발달

과 정신건강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Clemens 

et al., 2022).

다. 취약 인구집단별 영향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적

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노출

(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이 인구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그림 1]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PCC)에서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취약

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인데,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대한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해 취약한 집단

은 대표적으로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여성, 소득

이 낮은 사람 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은 앞서 

[그림 1]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취약성의 결정 요소

취약성(Vulnerability)의 결정 요소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 건강의 취약성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건강에 대한 영향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노출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극요인(stressors)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자극요인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의미

민감도는 기후 변동성이나 변화로 인해

사람이나 지역사회가 부정적 또는

유익한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

상해, 급성 및 만성 질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련 질환 포함 ),

발달 문제 및 사망

적응능력은 잠재적 위험에 적응하여

기회를 활용하거나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또는 사람들의 능력을 의미

주: 저자가 영어로 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함.  

출처: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 Scientific Assessment”, USGCRP, 2016, p. 250. 

http://dx.doi.org/10.7930/J0R49N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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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에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폭염, 산불 등 극단

적인 기상 사건들에 대한 경험은 아동의 감정 조절 

능력, 우울과 걱정, 수면장애, PTSD 등 정신건강

에 영향을 준다(Xu et al., 2018). 더욱이 어린 시

절의 이러한 경험이 잘 다뤄지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도 정신건강 이슈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

동은 자신이 의존하는 보호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Joshi & Lewin, 2004; 

Simpson et al., 2011). 둘째, 노인은 신체적 건

강과 이동성의 약화, 정보 획득의 한계 등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 취약하며, 특히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 경험은 그들의 우울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Chen et al., 

2019).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노인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노출 경험이 그

들의 정신건강 이슈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Bei 

et al., 2013). 

셋째, 기존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

강 이슈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 취약한데, 폭염과 같은 자연재

해 경험은 이들의 기존 정신건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 예로 폭염은 기존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켜 이로 인한 입원과 사망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Schmeltz & 

Gamble, 2017). 넷째,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들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에 있어서 취

약한 그룹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 걱정, 좌절,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불

안이나 PTSD와 같은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경험

도 더 많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성의 정신건

강은 기후변화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과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욱 취약하다(Stone 

et al., 2022). 다섯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이슈에 취약한데, 이들이 주

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농업, 어업 

등)에서 일하거나 날씨에 민감한 지역에서 거주하

는 비율이 높고 자연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ourque & 

Wilox, 2014).

3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가. 기후변화 관련 범부처 정책에 정신건강

영향 반영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광

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이 논의되고 실행되

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사

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기후위기

를 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한 현재의 정책과제로 인

지하여 정부 차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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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채

수미 외, 2023b).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의 정신

건강 영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

라가 다방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위한 범부

처 정책에 정신건강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부처에서는 선언적으로 이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기후변

화가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구현과 같은 근본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기후변화

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 주관으

로 국내외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이 기후재난과 정

신건강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보건

복지부, 2024) 기후변화와 관련 재해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심리 지원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결과 

기후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

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외에도 환

경적,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파생된 정신건강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

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포괄적으로 개입하여 정신건강 보

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보다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 이미 구축된 다부문 협업 구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논

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나.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취약한 인구

집단 및 지역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

다. 이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정신건강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매년 폭염, 홍수, 태

풍 등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 

영향과 피해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행인 것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2025)’에 포함된 건강 부문 기후 리스크에 

기상재해로 인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와 대기오염,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등 정신건강 영향

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관계부

처 합동, 2020). 또한 2023년 기후위기 대응 및 지

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발표

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

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를 강화하는 정책과 세부 과제들이 마련되었다. 여

기에는 기후위기 재난 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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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후변

화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마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더 나아

가 재난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도 정신건강 이슈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은 

재난 발생 직후 단기간에만 적용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경험과 

특성에 따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의 

큰 방향 가운데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지자체별로 

수립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하여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정책

이 다르므로 서로 조율되고 협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기후 적응 정책이 점차 개인과 지

역에 기반을 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명형남, 2023)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중

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을 반영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취약한 지역

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건강 적응 부문의 전

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충청남도

에서는 현재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에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대한 과제, 감염병 대응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

화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명형남, 2023). 

여기에 향후에는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지

역에 맞는 정책과제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정신건강영향평가 

반영

기후위기의 영향이 다각화되면서 이는 더 이상 

환경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에 주요 부문별

로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건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보건

의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7년 

개정으로 동법 제37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 등)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기

후보건영향평가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춰 5년

마다 시행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2022년에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보고서

에서는 기후변화의 개념, 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과 

함께 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의 건강 영향에 대

한 내용을 과학적 근거와 관련 평가지표를 바탕으

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후보건영

향평가 1차 보고서에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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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후변화의 정신

건강 영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국

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와 

영국의 기후변화 위험평가(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를 비롯하여 비슷한 목적의 국가 보

고서에서도 기후변화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이 중

요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후보건영향평가에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USGCRP, 2016)에서는 기후변화

의 정신건강 및 웰빙 영향을 다른 사회적·환경적 요

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의료 및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지역

사회 건강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그림 2), 국내

의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

으로 참고하여 평가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야 한다.

국외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쌓이고 있다. 반면에 국내 상황에 기반한 연구

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 기후위기와 정

신건강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채수미 외, 2023b). 따라서 국내 상황에 

맞게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구축해 나가고 논의를 이끌어 가는 

측면에서도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정신건강 관련 내

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보건영향평가가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평가에 대한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으로의 

[그림 2] 기후변화의 신체적, 정신적,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 건강

정신 건강

의료 및 신체적 건강

- 체력 및 활동 수준 변화

- 폭염 관련 질환

- 알레르기

- 수인성 및 매개체 질환 노출 증가

- 스트레스, 걱정, 우울, 슬픔, 상실감

- 사회적 관계에서의 긴장

- 약물 남용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 증가

- 폭력과 범죄 증가

- 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 지역사회 결속력 감소

주: 저자가 영어로 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함.  

출처: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 Scientific Assessment”, USGCRP, 2016, p. 221. 

http://dx.doi.org/10.7930/J0R49N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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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된 바 있는데(채

수미, 2023),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평

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수립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적인 정신건강 

보호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정신건강 관련 기후건강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는 

기후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뿐 아니라 관련

된 정보에 접근하고 얻은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하

며 평가하여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용하는 역량이

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응하

기 위해 기후건강 리터러시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최슬기, 2023).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외에서는 기후건강 리터러시 역량을 증

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에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홍보에서 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며 기후

건강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고려도 없는 상황이

다(최슬기, 2023). 더욱이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

향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기후건강 

리터러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임을 고려할 때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도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정

신건강에 대한 근거 기반의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 기

후변화에 대한 위험과 부정적 인식은 다양한 매체

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고, 이에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경우는 국가, 지

역, 세대를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awareness)만으로도 정

신건강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그에 따른 대응 및 적응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야기되는 기후불안

과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 등은 기

후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과

학적 근거를 수용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데 방

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 또는 위

험에 중점을 둔 소통 전략보다는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 개개인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건강 적응을 위한 소통

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한 요인들을 고려한 소통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Semenza et al., 2008). 

기후변화의 정신건강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국가 정책, 지역 단위 사업, 개인 등 다양한 차

원에서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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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 정책 의사

결정권자 등 소통의 대상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적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

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보건 전문가, 지역사회 등을 건강 적응 행동 확산에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22;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2023). 기

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집단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며(Grabow et al., 2023), 이를 위해서는 개개

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건의

료 인력, 관련 분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은 일

반 대중 또는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영향력 있

는 주체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며, 다학

제·다부문의 대응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Albrecht et al., 2023; 채

수미 외, 2023b; 최슬기, 2023).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과 취약 인구집단별 영향에 대해서 살

펴보고,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외

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및 적응

을 위한 연구와 논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후변화의 정신건

강에 대한 영향과 대책 관련해서는 근거 마련 및 정

책으로의 연결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는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이미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

립 시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논의되고 고

려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

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정책에 정신건강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기후

변화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행동변화이론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연구와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정신건강 영

향에 대해 측정 및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응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

다. 첫째, 기후변화 관련 범부처 정책에 정신건강 

영향을 반영하여 관계 부처에서 선언적인 표명을 

하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다방면에서 사람들의 정

신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취약한 인구집

단과 지역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

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 발

생에 취약한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장

기적인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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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정신건강 대응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

째, 최근에 시작된 기후보건영향평가에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와 논의를 종합할 뿐 아니라 

평가 결과가 실제적으로 정신건강 대응 관련 정책

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

강과 관련하여 기후건강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소

통체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

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

고,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지

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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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Juha

Kim, Hyey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pervasive worldwide, with losses from it continually 

growing in magnitude and gravity. Climate change, known to affect health, has recently 

gained attention for its impact on mental health. Korea has started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rough adaptation strategies. However,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public health remain limited in addressing mental health 

concerns related to climate change. Drawing 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general and vulnerable 

populations, and discusses potential policy measures for government respons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Mental Health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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